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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1차공을 포함하여 산업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시추 계획 전체를 승인한 것임

<보도 주요내용> 

  6.16.(일) 경향신문 「석유공사, 이미 1월 ‘동해 심해’ 탐사 시추 이사회 

의결... 대통령 직접 브리핑 왜?」에서 석유공사 이사회 의결로부터 4개월 

지난 시점에 대통령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하였다며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석유공사는 정부와 맺은 조광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동해 심해에서 1공의 시추를 계획해 왔고, 이를 금년 1월 이사회를 

통해 잠정 확정한 것입니다. 석유공사가 실제 시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시추 일정과 장소, 시추 필요성 등을 포함한 세부 시추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석유·가스 부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년말 1차공 시추를 포함하여 앞으로 최소 5공의 시추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승인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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